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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마(Hemp) (1)

대마도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. B C  1만년에 이미 이집트에서는 마가 재배되고 있

었으며, 마직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.

대마는 원래 식용, 약용, 섬유용, 제지용 등의 소재로 활용되던 식물이다. 대마의 씨는 기

름을 짜서 식용이나 연료용 또는 향신료 등으로 쓰였고, 잎이나 암꽃 이삭을 건조 또는 수

지 상태로 하여 가루를 만들면 마리화나(M a r ih u a n a )란 마약이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

라에서도 대마관리법(1 9 76 .4 .)으로 재배를 제한하고 있다. 따라서 본고에서는 섬유용으로서

의 효용에 대하여서만 기술하고자 한다.

우리나라에서는 후한서의 동이전(東夷傳)에 이미 삼한시대부터 저마와 함께 대마 섬유가 

재배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.

본래 마섬유는 약 20가지 종류가 있으며, 대표적인 것만도 많다. 영어에는 우리가 말하는 

포괄적인 ‘마’라는 용어가 없이 lin e n (아마). ram ie (저마= 모시), h em p (대마), ju te (황마) 등 종

목별로 구분하고 있는데, 이중에서도 리넨과 모시가 대표적인 의류용 소재로 쓰이고, 반면 

대마는 밧줄(ro p e )이나 마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,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도 의류

용 소재로 사용되었었다. 

옛날 "마의 태자"도 대마로 된 옷을 입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, 면화가 들어오기 이전

의 서민들의 여름용 의류소재로 널리 사용되었었다. 또한 우리에겐 오래 전부터 장제용(葬
祭用) 소재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소재다. 또한 예전에 황포 돗대라고 하던 배의 황포가 

바로 이 대마포였었다.

대마는 학명을 ‘C a n n ab is ’ 라 하고, 원산지는 중앙아시아로 알려져 있으며, 열대지방과 온

대지방 즉, 우리나라를 위시한 중국, 러시아, 이탈리아, 루마니아 등지에서 섬유 식물로 널리 

재배되고 있는 일년초 식물로서, 우리나라에서는 ‘삼’이라고 하여 경상북도 안동이나 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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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도 보성에서 한정된 수량이 재배되고 있다.

대마는 일년생 초목이기 때문에 3 -4월에 파종하면, 8월에는 3 m 정도(열대지방에서는 6 m )

로 자란다. 이 무렵이 되면 밑 부분에서부터 베어내서 줄기에서 인피를 벗겨낸다. 이것을 정

제(정마)하여 놓은 섬유가 대마가 되는데, 대마도 통상 인피섬유라고 한다. 인피(靭皮)란 질

길 ‘인’ 자와 가죽 ‘피’ 자로 만든 단어로서 질긴 섬유란 뜻이 된다.

대마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식물로서 성장속도가 빠르기도 하지만, 이 식물이 자랄 

때 많은 탄산가스를 소비하며, 섬유질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구 환경 

보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작용을 함으로 실제 에콜로지 식물로서 각국에서 연구와 실용화

가 진행되고 있다. 

대마섬유는 굵기가 1 6 -5 0 µ이고, 길이가 5 -5 5 m m  정도로 굵은 섬유다.

이 대마의 마약성에서 유래된 일상용어로서 마취, 마비란 용어가 있으며, 실을 만들 때 비

벼주는 연유에서 마찰이란 용어가 있는가 하면 연마란 글자도 유래된다. ♣ (공석붕)


